
14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정치
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9호 (2026년 10월 1주)  
- 국정운영 평가, 정당지지도, 22대 국회 평가, 임신중지 약물 도입 찬반
통일 필요하다는 국민 39% 불과…'현재대로가 좋다' 역대 최고(종합)  
연합뉴스_2026.9.28.

사회 일반
작년 사망자 수 역대 2위…10 40대는 자살 50대 이상은 암  
연합뉴스_2026.9.22.
7월 출생아 2만4천명, 7년 만에 최대…연간 누적 17만명 넘어  
연합뉴스_2026.9.23.
‘그냥 쉰’ 4050 작년 67만명, 청년까지 합치면 128만명  
동아일보_2026.10.1.
“초등교사 10명중 7명 우울증-PTSD 겪어”  
동아일보_2026.10.1.
1인 가구 46.2% “속마음 나눌 상대 없다”…60대는 노후 준비 ‘취약’  
동아일보_2026.9.22.
내 개인정보 활용, 어디까지 허용?…"공익 목적엔 찬반 '반반'"  
연합뉴스_2026.9.30.
올추석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42%↑…하루 평균 1천294건  
연합뉴스_2026.9.27.
[2026년 하반기 사회기관 역할수행평가] 대다수 사회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, 1년 전 수준으로 하락  
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.9.22.

아동 • 청소년 • 청년
단독 "면접서 백수로 보일까 무서워요"… 대학 졸업유예자 4년 새 45% 급증  
한국일보_2026.9.29.
대학생 생활비 대출 2년새 33% 늘어 8천500억원…연체액도 31%↑  
연합뉴스_2026.10.1.
[단독] 고립 벗어나려 상담센터 찾았지만… 은둔 청년 절반, 결국 지원망 이탈  
국민일보_2026.9.29.
감기약 40알 꿀꺽한 10대… 친구와 화상통화하며 먹기도  
국민일보_2026.9.29.
청년 저소득층일수록 "한국 사회 불공정"…10여년간 인식 악화  
연합뉴스_2026.10.5.

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60922/134716578/1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3077000002?input=1195m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60930/134763970/2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8111351004?input=1195m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2092400002?input=1195m
https://hrcopinion.co.kr/archives/37761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092815480003991?did=NA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2177300530?input=1195m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30059200005?section=search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18011&code=11131100&sid1=soc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18010&code=11131100&sid1=soc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61001/134764048/2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7034500004?input=1195m
http://nbsurvey.kr/archives/9353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30136000530?section=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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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대 마약의덫], 연합뉴스

① 흡연보다 흔해졌다…"친구 1명이 10명 중독" _2026.9.14.

② "돈 없어? 10개 팔면 2개 줄게"…드라퍼 된 아이들 _2026.9.14.

③ 치료할 곳도 없다…폭행 겪는 의료진은 '번아웃' _2026.9.21.

④ '수면시간' 전락한 예방교육…"공포교육으론 한계" _2026.9.21.

경제 • 기업
고소득 가구 경상소득, 저소득 가구의 8.5배… 아득한 소득 격차  
국민일보_2026.10.1.
“그때 집 샀어야지” 친척 단골 잔소리…10년 집값 따져보니  
중앙일보_2026.9.26.

국제
푹자는게 더 위험?…사망률은 수면 6시간 이하보다 9시간 이상이 높아  
문화일보_2026.9.25.
러닝족 다 어디갔나…2030 건강 ‘빨간불’ 담배 늘고 운동 줄였다  
중앙일보_2026.9.30.
고기 더 먹고 운동 더 하는 70대 이상, 10년새 확 늘었다  
조선일보_2026.10.4.

기독교 • 종교
"교회 안 나가는 개신교 신자 증가…'자기주도적 신앙' 선호"  
연합뉴스_2026.9.28
“내 비밀 들어줄 어른 없어”… AI 친구 찾는 외로운 다음세대  
국민일보_2026.9.27.
美 개신교인 과반 “성경 잘 아는 거 같은데…혼자 읽으면 이해 어려워”  
국민일보_2026.9.25.
제111회 총회총대 설문조사, “교인 감소보다 무서운 건 신뢰 하락”  
기독신문_2026.9.23.
교세 감소폭 다시 커져… 합동 1년 새 12만명이나 감소  
기독교연합신문_2026.9.19.
“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” 커지는 ‘가나안 성도’  
경향신문_2026.9.28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19045700004?section=society/all&site=topnews01
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619409?ref=naver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17249&fbclid=IwY2xjawUkRqNleHRuA2FlbQIxMQBwZG9mBXNydGMGYXBwX2lkDDM1MDY4NTUzMTcyOAABHuk2Pl4HtlhVrDvuKngtN4KhmfsOwnnPouTdPUVawNl9Wnfga64bqJ0TpuRz_aem_0cOemVwJBuslWN9XmU-8_w
https://www.kidok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08827
http://www.igood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4744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464858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11159800004?site=mapping_related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17497&code=61221111&sid1=mis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8081200005?section=news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11159600004?input=1195m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lfare-medical/2026/10/03/ILK7TVHGD5D73FNLT7LZLFYRD4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
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609281526011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9000018845&code=61141111&sid1=eco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466081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19029300004?site=mapping_related

